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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은평청년영화제’ 10일부터 27개 작품 상영

서울 은평구가 청년영화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영화의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

지 롯데시네마 은평에서 ‘제1회 은평청년영화제’(포스터)를 개최한다.

7일 은평구에 따르면 10일 개막식에서는 개막작으로 이지원 감독의 ‘여름밤’과 구가 제작을 지원한 최범규

감독의 ‘손수’를 상영한다. 구는 출품 공모와 더불어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홍성윤 대표(배급사 센트럴파크), 백다빈 대표(배급사 필름다빈),

백선우 대표(배급사 호우주의보)가 참여하는 토크쇼도 진행한다.

구는 ‘우리가 그대로, 그때로’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등 청년이 느끼는 삶의 애환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3일간 총 27편 상영한다. 영화제는 ‘은평청년영화제’ 검색을 통해 사전예매할 수 있고, 당일 현장에

서도 참여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관객에게는 SNS 이벤트를 통해 스낵바 이용과 영화제 굿즈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미

경 은평구청장은 “청년영화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첫 영화제가 청년 예술의 기회의 문이 되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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